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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한 석 (학회지 제1대 편집위원장, 목포대 교수)

  

  최근 들어 스마트 폰, 스마트 태블릿, 스마트 TV, 스마트 SNS 등의 스마트 

혁명이 정보통신분야뿐만 아니라 방송, 미디어, 콘텐츠, 인문학, 사회학 등의 

모든 분야의 연구 활동과 인간 자체의 모든 일상 생활공간 곳곳에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 사람, 사

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을 스마트하게 연결하여 인간이 일하는 작업 공간

을 확장하는 스마트워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스마트미디어 학회가 창립되었음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본 학회지의 이름은“It’s Smart Media!”입니다.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가 

창립되어 학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회지명 그대로 관련 분야의 스마트

한 학술 및 연구 정보, 산업 기술 개발 정보가 신속하게 연구자와 기술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학회 활동 계획 및 실제 활동 내용들이 모든 학회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하고, 학회가 발전하

는 모습이 생생히 중계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인은 이런 학회의 활성화 모습과 스마트미디어와 연

관된 신기술 및 콘텐츠 정보를 알차게 전달하는 한국스마트미디어 학회지 초대 편집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

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신생 학회로서의 경제적 물질적 시간적 어려움들이 수없이 있지만 함께 일 하시

고자 하는 편집위원님들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서 본 학회 학회지를 알찬 내용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본 학회지의 창간호에는 학회 출발과 더불어 본 학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여섯 분들의 관련 분야 유

명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두 시간에 걸쳐 “한국스마트미디어 학회 나아갈 길” 주제로 토론한 패널분들

의 생생한 목소리를 게제 합니다.  또한 학회 발전을 위해 조언을 하여 주신 외부 기관장님들과 타 학회장

님의 목소리도 게재할 것입니다. 본 학회지 출간은 1년에 네 차례 발간을 목표로 2012년 여름에는 스마트 

SNS, 가을에는 스마트 스크린, 겨울에는 스마트 인터랙션 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최신 기술 동향 및 핵심 

이슈들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런 학회지를 발간을 중심으로 비록 지역에서 늦게 출발한 학회 이지만, 기

존 타 학회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학회지 창간을 위하여 학회지 이름과 표지 디자인을 하여 주신 조선대 류시천 교수님과 초대 편집위

원회 간사를 맡아 주시어 열심히 학회지 내용을 정리 하여 주고 계신 목포대 최종명 교수님, 호남대 문희정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편집위원회 위원직을 수락하여 주시어 좋은 고견 및 주제별 

원고 집필 및 모집을 담당하여 주신 학회 모든 편집위원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원들께

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회 행사 및 학술 발표, 학술 활동에 참여와 관심, 지원을 더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 하도록 합시다.  

                              

2012년 3월 창간호

     권두언         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학회지 창간호 발간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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